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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피부의 상태는 얼굴부위별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면피부를 9부위로 구획화하여 수분, 
유분, 건조감, 각질량, 거칠음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부위별 피부 관리 후 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20~35
세 여성 98명을 대상으로 지각하는 피부의 특성을 부위별로 선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고 가장 강하게 느끼
는 부위에 가중치를 두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위별 보습 관리를 시행하였다. 가장 건조감을 느끼
는 부위는 입가와 눈가, 각질량이 가장 많은 곳과 거친 곳은 턱으로 나타났다. 또 부위별 관리 후 특정 부
위 및 안면 전체 수분량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p<.05), 90.5%의 건조감 해소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안면 부위별 관리는 뷰티 디바이스 또는 안면 마스크팩 응용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주제어 : 안면 구획, 피부타입, 피부상태, 건조감, 각질량 

  Abstract : The skin condition varies by the parts of the face. This study intended to visualize the 
facial ski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including moisture, sebum, dryness, amount of dead skin cells, 
and roughness by sectionalizing the facial skin into 9 areas. A total of 98 female in their 20~35s were 
selec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skin by area were selected and listed in the order, and the area they 
felt each characteristic most strongly was analyzed with a weight and the result was visualiz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area where they felt dryness the most was around the lips and eyes, and the 
area where the largest amount of dead skin cells and rough skin existed was the chin.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moisture content (p <.05), and 90.5% of satisfaction with dryness was satisfied.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cosmetic mask pack or 
a functional cosmetic product for each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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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조함은 피부상태 및 피부 건강 정도를 결정
짓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알려져 있다[1]. 또 이러
한 검조감을 느끼는 부위는 사람마다 다르고 대
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부위의 불편함을 호소한다
[2]. 지성피부타입에서도 이러한 증상은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주관적인 피부타입과 건조함을 인
지하는 것과의 관계는 명확하지가 않으며 그 원
인도 다양하다[3]. 부위별 피부의 특성이 다른 것
은 건조감 뿐 아니라 모공, 피지, pH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4].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안면 전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
다 부분적으로 적합한 성분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피부 관리의 대상은 각질층이다. 각질층은 피
부의 최외각층으로 피부의 방어막 역할을 한다. 
또, 수분과 유분으로 이루어진 막을 통해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 이러한 각질층의 수분이 부족할 
경우 피부표면이 갈라지고 거칠어지며 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5].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과 흡습성은 부위별로 다르다. 이는 지질 및 
피지에 의한 내적인자와 대기, 환경, 습도, 날씨 
등의 외적인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6]. 
  일반적으로 안면 부위별 피부 상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인 피부의 증상을 잘 알지 못하고 적
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피부는 부위에 따라 해부학적인 
구조와 생리학적인 기능이 다르며 해부학적인 차
이는 주로 각질층의 두께, 부속기관의 분포 유무, 
진피의 혈류량, 기저층 아래 접합부의 모양 등의 
변화에 기인한다. 또 이러한 피부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생리학적인 기능은 성별, 연령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7]. 최근 이러한 부위별 피부
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
다. 입술 각질제거제, 입술 보습제, 핸드크림, 풋 
크림, 코 팩, 아이패드, 목 마스크 등 다양한 제
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타입, 부위별 피부 
상태를 알아보고 특정 증상을 나타내는 부위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한 후 피부 개선효과를 조사
하여 향 후 이런 부분제품들을 통합한 새로운 제
품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대상자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5세 여성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실험에 동의한 98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설문과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3가지 시제품의 안전성평가는 IQ 
Chamber를 이용하여 24시간, 48시간 경과 후 고
정한 상박 부를 관찰하고 국제접촉피부염연구회
(International Contact Dermatitis Research 
Group: ICDRG)의 판정기준에 따라 자극이 없
음을 확인하였다. 

2.2. 주관적 피부상태 평가

 주관적 피부타입은 Baumann L.에 의해 개발된 
설문을 바탕으로[8]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30
문항으로 만들고 최종 건조, 복합성, 지성, 정상 
4가지 피부타입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
다. 안면 부위별 피부상태 설문은 수분, 유분, 건
조감, 각질량, 거칠음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실험
대상자의 평소 자각하는 피부특성을 순서대로 나
열하도록 하고 가장 강하게 느끼는 부위에 가중
치를 두어 분석하였다[8]. 특히 건조감은 세안 후 
당김, 세안 후 거친 느낌, 세안 후 피지 생성, 안
면 유분감 등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2.3. 안면피부 부위별 구획 관리

  안면피부를 9부위로(이마, 코, 좌우 눈가, 좌우 
뺨, 좌우 입가, 턱) 구획화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
로 3가지 보습제(글리콜산, 히아루론산, 세라마이
드)가 함침된 시트를 15분간 부착하고 제거하였
다. 모든 실험은 항온항습실에서 진행하였고, 실
험 전 클렌징을 시행하고 3분후, 시트 제거 후 
수분량을 측정하였다. 피부 표면의 수분도
(Cutometer, B&B KOREA, MPA580) 측정은 
피부표면에 접촉하는 prove를 통해 전달되는 미
미한 전류의 정전부하용 (capacitance) 계측을 통
해 이루어진다. 측정 시 탐침을 측정부위에 가볍
게 눌러 3회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측
정부위는 가장 건조감을 느끼는 입가와 눈가, 각
질량이 가장 많은 곳과 거친 곳으로 선정된 턱 
부위의 수분량을 측정하여 전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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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of dryness
skin type

p
dry normal oily combination

dryness 95 75 50 83.4 0.62

tightness 70 50 41.7 71.4 0.91

coarseness 70 50 58.3 54.7 0.78

wash-out of dryness 80 75 50 78.6 0.79

feeling difference in oillness 67.5 50 83.4 80.9 0.78

Table 1. Dryness of skin type(%)

2.4. 자료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험하였으며, 실험결과
의 평균값과 표준오차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USA) program을 사용하였다. 피험자의 
설문평가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
율을 실시하였고, 기기측정 결과의 유의한 변화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피부타입 및 안면 부위별 피부 특성

  Baumann L의 피부타입 이론을 바탕으로 실험
대상자들의 피부타입을 분석한 결과 복합성피부
타입이 4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건조피부 
40.8%로 나타났다. 각 피부타입별 건조감에 대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정상피부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평소 건
조감을 느끼는 피부는 건조피부가 가장 높았으나
(95%) 세안 후 당김이나(71.4%) 세안 후 거침
(54.7%) 등의 항목에서는 복합성피부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부위별 건조감은 모든 피부에
서 높게 나타나 특정 피부타입의 양상을 나타낸
다 하여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소 부위별 건조
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조증상
은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조피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현재까지도 
완전히 그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9]. 건조피부
라는 용어는 단지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
(10% 이하)를 가리키지만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생리학적 생화학적 변화와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간단히 정의 내리기가 다소 힘들다. 분명한 것은 
표피 상부층의 피부장벽 역할을 하는 각질층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중요 원인이 되며 이것은 안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
는 중상이다[10]. 즉 건조감은 건조피부 타입에서
만 볼 수 있는 증상이 아니므로 다양한 피부타입
에서 이러한 건조감을 호소 할 수 있고 특히, 계
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환절기 또는 겨울철에 더
욱 심해진다. 또 이러한 증상은 소양증을 동반 
할 수 있어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러한 
피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 보습제를 주
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잘못된 사용은 
도리어 피부의 자연 보습 인자를 제거 시켜 피부
를 더 건조할 수도 있다. 특히 건조한 환경에서 
습윤제의 수분손실 방지는 밀폐제보다 그 효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피부타입에 따른 피부 건조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성분, 방법보다는 각 
피부의 상태에 맞는 적합한 관리를 시행하는 것
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안면피부를 각 부위별 피부 특성에 따라 9부위
로(이마, 코, 좌우 눈가, 좌우 뺨, 좌우 입가, 턱) 
구획화하여 수분, 유분, 건조감, 각질량, 거칠음 
등의 항목으로 실험대상자의 평소 자각하는 피부
특성을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하고 가장 강하게 
느끼는 부위에 가중치를 두어 분석하였다. 그 결
과 가장 건조감을 느끼는 부위는 정상, 지성, 복
합성 피부타입에서는 눈가를 건조피부의 경우는 
입가를 나타내었다.   
  사람의 피부는 부위별로 차이가 있다. 손바닥
과 발바닥은 투명층을 가지고 있어, 다른 부위에 
비해 두껍고, 입술은 피지선, 한선이 거의 없으며 
눈가피부는 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위로 
얇고 피지선보다는 지방이 발달되어 있어 건조하
기 쉽다[11]. 각질량이 가장 많은 곳과 거친 곳은 
턱으로 나타났다. 턱의 모공구조는 피부가 두터우
며 염증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다. 또 생활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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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의한 물리적 자극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턱 부위 트러블이 발생한다
[6].  

3.2. 항노화 활성 

  피부의 보습 상태는 피부 타입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이다. 안면의 보습상태가 얼마만큼 
수분을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피부에 
알맞은 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피부 개선 효
과를 준다[12]. 또 건조한 환경에서의 습윤제의 
잘못된 사용도 피부 건조를 유발하기도 한다. 피
부의 유분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클레이팩이나 
일반 시트마스크의 장시간 부착도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어 부작용을 초래한다[13].  
본 연구에서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눈가, 입가, 
턱 세 부위에 각각 다른 보습제를 함침 한 시트
마스크를 제작하여 실험을 시행한 후 부위별 수
분량을 비교하여 Fig. 1에 제시하였다. 실험은 모
두 3회 측정하였으며 부위별 좌우 평균값을 나타
내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눈가는 44.0(AU)에
서 47.2(AU)로 7.27%의 증가를 보였다(P<0.05).  
 

Fig. 1. Change of moisture content by face 
site(P<0.05).

3.3. 실험대상자들의 주관적 만족도

  실험대상자들의 실험 후 만족도에 대한 평가결
과 전반적인 건조감 해소에 대한 평가는 90.5%
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다. 부분항목을 보면 
특정 부분의 건조감 해소가 71.5%, 거칠음 완화
가 45.6%, 피부 당김이 66.7%로 대부분의 항목
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향 후 건조함에 대
한 부분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은 97.8%를 
나타내 건조감 부분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냈다.

4. 결 론

  본 연구는 20~35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피부타입과 건조감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위별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뷰티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주관적 피부타입이 건조피부
가 아니어도 응답자의 75.85%는 부분적인 건조
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특정부위의 
건조감 해결을 위한 부위별 관리를 통해 피부 전
체 개선효과와 만족감을 줄 수 있었고(90.5%) 
7.27%의 눈가 건조가 개선되었다.    
  좋은 성분들을 피부에 적용하는 것이 피부개선
에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부타
입에 맞는 적절한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
서 자신의 피부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후 부
위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적용한다면 더욱 큰 효
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부위별 관리를 위
한 부분 마스크팩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분 관리팩을 한 번에 적용 가능
하다면 더욱 편리한 제품이 개발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뷰티 제품개발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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